                                    전쟁과 테러리즘
“전쟁은 현대적인 테러리즘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War is the most common form of modern terrorism) –Gino Strada-

우리는 테러리즘를 증오한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을 규탄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인명 살상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나 대중 또는 개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폭력을 사용하는 조직적 행위”, 테러리즘의 정의다. 그렇다면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전쟁은 테러리즘과 어떻게 다른 것 인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그 주체가, 테러는 개인 또는 소수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것에 반해, 전쟁은 국가 또는 대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다를뿐, 테러나 전쟁이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명 살상, 대량 파괴를 초래하는 것은 둘이 똑 같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이락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한다. “테러는 악(惡)”이고, 그 악을 “정의 앞에” 이끌어내기 위한 “전쟁은 선 (善)” 이라고 한다. 그리해서 “정의로운 전쟁 (Just War)”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선(善)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이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불구를 만들고,  대량 파괴를 야기 시키고 있는가.

이같은 관점에서, 전쟁은 일종의 국가 테러 (state terror) 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국가 테러에서는 인명을 더 많이 살상할쑤록, 더 많은 건물등을 파괴할쑤록 “국가를 위하여!”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고 표창이 되고, 훈장이 주어진다. 참으로 아이로닉한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이 와중에서 이번에 김선일씨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 되었다.

한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비통해 하고, 분노하고, 그들을 규탄한다. 그러나 이때 인류 양심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 있다. 누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들로 만들었는가?  미국이 ‘테러 응징’, ‘세계 평화’라는 기치 아래 이락을 침공하지 안했어도, 좀더 근원적으로 종교적 신앙, 삶의 가치가 전혀 다른 그들에게 서구적 신앙, 미국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unilaterally) 강요하려 하지 안했어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 인가?  (여기서 필자는 엉뚱스레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떠올리게 된다.)  9.11 테러를 당한 초 강대국으로서 “이대로 당할 수만 없다”는 보복 심리는 당연하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책이 가져 온 테러리즘의 악순환이 아닌가.

전쟁은 그 이유, 명분이 무엇이 되었던 궁극적으로 국가 간, 인종 간, 또는 종파 간의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이자 그 충돌이다. 그런데 한 사회 조직 내에서 개인 이기주의는 규탄의 대상이 되면서도, 집단 이기주의는 사회정의라는 이름을 빌어 용인되는 것 처럼, 국제 관계에 있어 개인 (또는 소수 집단) 테러는 규탄 되면서도, 국가라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테러는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용인이 되고 합리화가 된다. 그 국가 테러는 개인 테러에 비할 수 없이 큰 규모의

대량 살상, 대량 파괴를 야기 시키는데도….                                                                                        

테러가 개인 광기의 발로라면, 전쟁은 집단 광기의 발로다. 언제쯤 되어야 인류 역사에서 이 집단 광기가 사라질 날이 올 것인가.                                                                            <장동만: 웹 칼럼니스트>   <중앙일보(뉴욕판) 07/10/0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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